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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임진년새해가밝았다.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앞바다에 있는

수뭇깨바위로 희망을 노래하는 태양이 힘
차게떠오르고있다. 
공현진리 수뭇깨바위는 일출 광경이 뛰

어나 전국의 사진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일출관광지’로자리잡고있다. 

작은 사진은 수뭇깨바위의 일출을 촬영
하기 위해 몰려든 사진애호가들의 모습.
이들은버스2대를동원해현장을찾았다.  

<사진제공: 고성군청남동환>

“2012년용띠해를맞아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저에게 후회 없
는 한 해가 되고, 직장과 사회생
활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최고의해가되었으면좋겠어요.”
고성군축협 예금계에서 일하고

있는 1988년생 함혜진씨(25세,
사진, 죽왕면 야촌리)는 임진년
용띠 해를 맞아 야무지고 옹골찬
포부를밝혔다.
고성군축협 금융부문에서 지난

해3월부터근무하며사회생활을
시작한지얼마안되는함씨는차

분하면서 수더분한 성격으로 고
객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고성축
협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하고있다. 
또한 직장 선배들이 간혹 업무

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귀
염둥이 막내로서 선배들의 기분
을풀어주는등직장내의환경을
항상 밝게 만들어 엔돌핀을 생성
시키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
고있다.
“직장생활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고 이끌어
줘 가족같은 분위기속에서 근무
하고 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하려고노력하고있어요.”
함씨는 그러나“사회초년생이

어서 그런지 감정조절이 가끔씩
되지않아불친절한내모습을발
견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실망스
럽고 화가 난다”며“새해에는 서
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고객을 대
하겠다”고했다.
함씨는“2012년 새해에는 주

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며“현재 남자친
구가 없는데, 새해에는 남자친구

도 생기길 바란다”고 수줍은 표
정으로말했다. 

원광연기자

“인정받는최고의해가되었으면”
1988년생용띠함혜진씨새해포부…긍정적인마인드로고객응대

새아침의노래
황 연 옥

설레임가득하던하늘에
새아침이밝아왔다.

거리마다골목마다
넘쳐흐르는은빛햇살
가로수가지마다잉태되는
소망의푸른꿈

우리네삶속, 
어지러운물살로흔들리는해협
어느포구,
소용돌이로표류하던상처들을
사랑으로보듬어안고
드넓은세월의바다에
견고한금빛그물을던지자

이한해, 
메말랐던우리가슴속에
따뜻한햇살가득안아
이웃과높게쌓은불신의벽을헐고
남북으로잘려진아픈허리를다시이어

통일의노랫소리가
아득한수평선까지울려퍼지도록
힘차게새아침의서광을열자!

2012년임진년새해밝아…공현진수뭇깨바위의일출

신년시

-고성고(10회), 춘천교대, 숙명여대교육대학원 졸업.
-1990년 <문학공간> 시부문 신인상 수상.
-현재 고성문학회 부회장, 부천 계남초등학교 교사. 
△저서 : 시집『흩어진 나그네의 꿈』외 3권, 창작동
화집『땅꼬마 민들레』, 동시집『감자 속에는 푸른
풀밭이 있나봐』등.


